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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음향 조사관' 로렌스 아부 함단, 바라캇 컨템포러리 개인전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이스라엘은 점령지인 시리아 골란고원, 아랍어로 자울란 고원으로 부르는 지역에 
250m 높이의 대형 육상 풍력 발전기(터빈) 31기가 들어서는 풍력 발전 단지 건설을 추진 중이다. 유럽 규정에 
따르면 이런 크기의 터빈은 주거 지역에서 최소 2km 떨어져야 하지만 이스라엘이 터빈을 세우려는 곳은 주민들의 
집에서 불과 35m 떨어진 곳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이곳에서는 지난해 대규모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요르단 태생으로 레바논에서 활동하는 작가 로렌스 아부 함단은 '이어샷'이라는 단체와 함께 터빈 건설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자칭 '독립 음향 조사관'(Private Ear)인 아부 함단은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 
프랑스, 영국 등에서 음향을 조사해 작품을 만들고 이를 활용해 인권 문제 등에서 구체적인 법적 증거로 사용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아부 함단과 이어샷은 자울란에 들어설 터빈과 같은 크기의 터빈이 있는 독일 게일도르프에서 소음을 측정했다. 
동시에 자울란 지역의 소리도 채집했다. 꿀벌, 천둥, 색소폰, 결혼식, 피리를 부는 목동 등의 소리다. 이들은 자울란 
지역의 가상 지도를 개발하고 그 위에 터빈의 소음과 자울란의 소리를 매핑했다.

서울 삼청동 바라캇 컨템포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아부 함단의 개인전 '지프자파'에서는 이렇게 개발된 가상 지도를 
이용한 비디오 게임으로 터빈이 건설된 뒤 자울란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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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전시장에서 관람객은 플레이어가 된다. 조이스틱을 이용해 대형 스크린에 펼쳐진 가상 지도 위 자울란 마을의 
집인 쿠크 사이를 이동하며 이런저런 소리를 듣는다. 그러나 버튼을 눌러 터빈을 켜는 순간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굉음이 전시장을 가득 채운다. 버튼을 눌러 터빈을 끄면 다시 전시장은 고요해진다.

관람객은 언제든지 버튼을 눌러 터빈을 끌 수 있지만 자울란 마을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 터빈 반경 400m 내 
주민들은 트럭이 머리 위를 지나가는 듯한 소리를 끝도 없이 듣고 살아가야 한다.

1층 전시장에도 역시 터빈의 소음 문제를 지적한 작품이 놓였다. '풍차에 맞서기'는 컴퓨터 생성 이미지를 활용해 
골란고원에서 풍력 터빈의 소음이 어떻게 확산하는지를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는 작업이다. 이 작업은 풍력 단지가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골란고원의 5% 땅 중 4분의 1이 터빈 소음으로 뒤덮이게 될 것이란 점을 가시화한다. 전시장 
벽은 250m 높이의 풍력 터빈 소리를 시각화한 벽지 작품 '연무'로 채워졌다.

전시 제목 '지프자파'(Zifzafa)는 모든 것을 흔들고 덜컹거리게 만드는 바람을 묘사하는 아랍어다. 전시는 
11월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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